
이 느낌이 무엇인고?

(단순 부분 발작) 

18세의 여고생인 Y양이 1년 전부터 발생한 ‘가끔 정신이 혼미한 증세’를 호소하며 찾아 

왔다. 그것 말고도 그녀가 호소하는 다른 증상들은 가슴이 뛰고 답답하고 식욕이 없으며 자

꾸만 우울해진다는 것이었다. 가끔은 사는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공허한 느낌이 

있었으며 때로는 심한 불안증이 생기기도 하였다. 거기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곁들여 가끔

씩 “지금 있는 곳이 갑자기 낯설어지는 느낌”이 있었다. 그럴 때면 이상해 보이는지 친구들

이 몸을 흔들거나 “괜찮으냐?”를 자주 묻는다는 것이었다. 

그녀는 마지막의 이 증상, 즉 이인증(離人症)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눈치

였다. 다만 그것을 자주 본 친구 하나가 “어머, 쟤 또 저런다. 재수 없다”라고 하는 이야기

가 가슴에 맺혀 있을 뿐이었다. 




